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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충청북도 증평군은 1읍 1면의 행정구역과 3만 7천명의 인구를 가진 전국에서 손꼽히는 

작은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증평의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뭉쳐 증평군으로의 승격

을 이루어 내는 등 꾸준히 ‘도전과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증평군 기록관도 최근 

여러 실험적인 도전을 통해 연구사 충원과 함께 지역아카이빙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증평군과 비슷한 ‘작지만 위대한’ 성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7년부터 

증평군 기록관에서 추진했던 마을기록 만들기, 경관 아카이빙, 기록전시회, 국비공모 

등의 사업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증평군 기록관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더 많은 기록관들이 도전적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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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is one of the smallest local governments 
in Korea with the administrative division of 1-eup and 1-myun and the population 
of 37,000. Nevertheless, people in JeungPyeong have consistently created ‘the
history of challenge and struggle’ as for instance, they stood together tightly 
for raising its status to JeungPyeong-gun. The JeungPyeong-gu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fice likewise has made ‘small but great’ successes similar 
to what was achieved in JeungPyeung-gun through several experimental chal-
lenges done recently, resulting in obtaining a budget for local archiving projects 
and adding a new position of records manager.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projects implemented by the office including community archiving, landscape 
archiving, the exhibition of records, and applying for public fund competitions, 
and explains the implications. It attempts to share successful experiences of 
the office and to suggest ideas that help more other archives and records manage-
ment offices create challenging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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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짧지만 특별한 역사를 지닌 증평

충청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증평은 2003년 군으로 승격되어 이제 15년을 갓 넘은 짧은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1읍 1면의 행정구역, 3만 7천명의 인구를 가진 전국에서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이다. 

증평은 군으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괴산군에 속한 읍 단위 행정구역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지속적인 요구로 군으로 독립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를 가진 증평이 괴산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정체성’과 ‘소외

감’이었다. 괴산에서 유일하게 ‘평’이라는 글자를 이름에 넣었을 만큼 너른 평야지대에 위치했던 증평

은 험준한 산마을이 많은 괴산의 다른 지역과는 정서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

어 증평에는 이미 1920년대에 철도역이 생겨 일본인, 중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와 토박

이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경험 때문인지 인근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비옥한 평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 증평은 괴산 안에서는 늘 소외된 외곽 지역일 뿐이었

다. 중심지였던 괴산읍에 비해 경제규모가 뒤지진 않았으나 무언가를 얻으려면 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증평과 괴산은 다르다는 자각, 오랜 시간의 소외에서 얻어진 훈련된 투쟁력은 증평사람들

을 뭉치고 도전하게 했다. 그리하여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던 증평군으로의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증평에 위치한 증평군 기록관은 올해 기록연구사가 1명 더 충원되며 비로소 ‘제대로’ 기록

관리를 해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전국 최소 사이즈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록연구사

를 충원하고 1인 기록관을 탈출하는 ‘특별한’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이는 증평군이 그래왔던 것처럼 

‘투쟁력’을 갈고 닦으며 여러 실험적인 도전들을 해온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증평군 기록관의 여러 실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도 홀로 외딴 문서고에

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전국의 기록인들에게 자그마한 아이디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증평군 기록관의 ‘작지만 위대한’ 사업들을 정리해 보았다.

2. 마을기록 만들기

증평군 기록관의 첫 실험은 마을에서 시작했다. 

“마을은 지역의 중요한 사회단위이고 사람들은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집단기억과 공유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기록하고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경험은 공동체 

복원과 지역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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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각에서 예산 확보부터 시작했다. 기록관 자체예산을 도무지 세울 수 없었던 탓에 다른 

부서 사업 잔액 1천만원을 빌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마을사람들을 직접 만나 옛이야기와 사진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으로, 모여진 이야기와 사진을 활용해 

마을 이야기집을 발행하였고, 증평군 기록관의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증평군의 기록으로 

영구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과거의 기억이나 기록들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사

람들의 사진을 찍어 현재의 기록을 만들어내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지금의 것들은 미래에는 기록이고,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 서울지하철에 게시될 증평군 홍보물1)

사업초반 마을기록 만들기를 이해하지 못하던 마을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나와 가족, 우리 마을이 주인공이 되고 추억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은 쉽고 즐거

운 일이다. 내가 사는 집, 내가 매일 다니는 골목길 앞에서 가족사진을 찍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공유

하는 경험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것이 되었다.

마을기록 만들기 사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와 우리 마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

고, 같은 추억과 기억을 공유한 마을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라며 손사래 치던 사람이 ‘지금 것들을 잘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고 바꿔 말하는 기록전도사가 되는 마법도 목격할 수 있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기록관에서 수행한 사업의 산출물이 다른 부서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관된 기록물을 보존하던 수동적 기록관이 적극적인 생산자로 탈바꿈한 것이다.

 1) 기록관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홍보부서에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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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경관 아카이빙

증평군 기록관에서는 2017년부터 지역의 경관을 거리와 하늘에서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기려는 

장기 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찍힌 증평의 모습은 5년만 축적되어도 지역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다. 2018년부터는 경관 VR영상도 제작하기 시작했

다. 처음이 어렵지 첫 발을 떼고 나니 기록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자꾸만 생겨났다.

<그림 2> 증평군 경관 아카이빙 사업의 산출물2)

별다른 감흥없이 지나치던 거리풍경도 높이 띄운 드론에서 촬영한 모습으로 접하면 결코 일상적이

지 않고 특별하게 다가온다. 경관 아카이빙은 특별한 증평을 발견하고 애정을 쌓아가는 작업이다. 

경관 아카이빙 기록들이 쌓일수록 증평군 기록관의 지역에 대한 애정도 쌓이고 있다.

4. 기록전시회

2018년 8월에 개최한 기록전시회는 증평군 기록관의 데뷔무대였다. 증평군 또는 증평군 행정과 

뒤에 감추어져 있던 기록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2)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V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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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을기록 만들기, 경관 아카이빙의 산출물로 제작된 증평군 기록전시회 포스터 5종

전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증평의 과거와 현재를 재현하였

고, 정보전달이나 설명을 위한 텍스트는 최소화하여 관람객이 전시에 집중하고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

하도록 기획하였다. 

전시는 작은 기록관에서 추진하기엔 버거운 일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겠어’에 만족할 수 없다면 시도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전시를 통해 지역과 교감하는 경험

은 의외로 짜릿할 뿐만 아니라, 전시 준비과정에서 소장기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기록관의 전문

성도 키울 수 있다.

<그림 4> 증평군 기록전시회

5.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여러 사업들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증평군 기록관은 지역 아카이브가 되어야겠다’는 목표

가 자연스레 생겼다. 이 목표를 이루기에 필요한 자체예산 수립은 역시나 쉽지 않아 2018년 농림축

산식품부의 국비공모 사업에 <농촌을 기록해요!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도전하였

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증평군 기록관은 올해부터 5년간 20억의 사업비로 지역 아카이빙을 추진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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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증평의 사람/마을/단체의 기록을 

발굴, 수집하고, 현 시점의 증평기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평군 기록관에서 추진하게 되므로 

기존의 다른 주체들이 진행했던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차별되는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시도된 바 없는 지역 전역에 대한 아카이빙 사업의 결과가 어찌 나올지, 이렇게나 큰 예산

을 어떻게 써야할지 걱정도 앞서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증평군 기록관은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아직도 기록관리 영역은 척박하다고들 말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증평군과 같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카이빙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작고 실험적인 아카이브들이 생겨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작은 아카이브가 모인 큰 아카이브’가 굳건하게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